
(1)옥천서원

옥천서원은 조선 초의 5현으로 추앙받으며 또 사림들에 의해 문묘에 종사되기도 하였던 한

훤당 김굉필을 추모하고자 세운 서원이다. 순천부사 이정(李禎)이 1564년(명종 19)에 처음

창건하였는데 이름은 경현당(景賢堂)이라 하였다. 그후 1568년 사액받았는데 전라도에서 처

음이었다. 이 옥천서원의 건립과 사액의 경위는 기대승(奇大升)이 지은 경현당기 와 옥천

서원기 에 자세히 전한다.이에 의거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63년 순천부사로 부임한 이정이 김굉필의 유배사적을 탐문하다가 임청대(臨淸臺)에 이르

렀는데, 이 임청대는 김굉필보다 1년여 먼저 순천에 유배되어 왔던 매계(梅溪) 조위(曺偉)가

이름짓고 그 기문도 지은 것이다. 뒤에 김굉필이 순천에 유배되어 동문이었던 조위와 어울

려 이곳에서 함께 교유하며 지냈다. 이에 이정은 김굉필을 추모하는 뜻으로 임청대의 구지

(舊址)에 대를 쌓고 대의 북쪽에 3칸의 당을 이루어 이를 경현당이라 이름 지었고,기대승은

퇴계 이황에게 청하여 그 액(額)의 글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향내 유림들이 다시 이정에게 정사를 세워 당을 오래도록 보호할 방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자 경현당의 우측에 새 터를 마련하고 관전 약간을 주어 민가를 사게 하여 5

개월 만에 완성하게 하였다. 가운데를 당으로 하여 옥천정사라 짓고 좌우로는 동서의 재실

을 마련하고 이름을 지도재(志道齋) 의인재(依仁齋)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이황이 이름

짓고 글을 쓴 것이다. 이와 같이 당을 짓고 다시 정사를 세워 이를 사우로 이루어간 데에는

이정 부사가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배숙(裵璹) 정소(鄭沼) 허엄(許淹) 정사익(鄭思翊) 등

당시 이 지역 유력 사림들이 큰 힘을 쏟았다.

이정의 뒤를 이어 1566년 순천부사로 부임한 김계식(金啓寔)은 김굉필의 위패가 당내의 좌

측 한편에 치우쳐 있음이 적당치 않다 하여 중앙으로 옮겼고, 1568년에 사림들이 발론하여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옥천’이라는 액호를 받았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서

원 건물이 소실되자 1604년 순천읍내 유림인 허건(許鍵) 정지추(鄭之推) 등이 주동하여 재

화를 모아 중건하였고, 1653년(효종 4)에는 다시 조시일(趙時一) 이율(李 ) 등이 중수하였

다. 1669년에는 원규를 엄히 하는 한편 사림들의 공론으로 우암 송시열을 원장으로 초빙하

였다.그후 1717년에 다시 한 차례 중건하였다.

1760년(영조 36)에는 호남지역 사림정신의 발원지로서 이 서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비를 서

원의 뜰에 세웠다. 그후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28년

복설되었으며 현재는 신실(神室) 3칸과 묘정비가 남아 있다. 1984년 2월 9일에 전라남도 문

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되었다.

김굉필은 자가 대유,호는 한훤당 또는 사옹,본관은 서흥(瑞興)으로 사용 유의 아들이다.김

종직의 문인으로 1480년(성종 11)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척불의 소를 올린 바 있으며, 1494년

유일로 천거받아 참봉의 벼슬을 받았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1497년에 형조좌랑이 되었다.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연루되어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가까운 곳으로 옮겨달라는 상소를 올려 1500년 순천에 이배되었다. 순천에 이배되어와서는

그보다 먼저 유배와 있었던 조위와 어울려 임청대 등을 찾아다니며 시주(詩酒)로 소요하며

지냈다.그후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 51세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는 경전의 연구 등 성리학 연구에 정진하였으며 실천궁행의 정신으로 행동하여 조선시대

5현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문하생으로는 조광조 이장곤(李長坤) 김안국 등이 있다. 중

종 때 우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광해군 때 전국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 정여창 조광조 이언



적 이황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고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전국 여러 곳의 서원

에 제향되었는데 옥천서원을 비롯하여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 현풍의 도동서원(道東書

院), 서흥의 화곡서원(花谷書院), 희천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이다. 저서로는 『한훤당집』,

『경현록』등이 있다.현재 옥천동 139-1번지에 있다.




